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한일합방에 이어
사찰령이 공포되어 주지전횡과 대처식육
의 풍조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설립되었다.
그 설립의 이념과 취지가 종단이나 문중간
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
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선학(先學)들의 목
소리는더욱 구체적이고생생하다. 
일찍이 강석주 스님과 박경훈 선생은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한국 불교가 본래
의 모습을 잃어가고, 또 분열과 다툼의 소
용돌이 속에서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
지고 있을 때, 사찰령에 저항하여 한국 불
교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자 조용히 일어선
운동이 있었다.”고(〈불교근세백년〉, 114쪽)
선학원 설립의 목적을 언급했다. 1970년대
선학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던 정광
호(鄭珖鎬) 역시“선학원의 기풍(氣風)은
처음부터 일제(日帝)의 정책(政策)에 반대
하여 일어난 사찰(寺刹)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185쪽) 선학원의 색채를 규정지었다. 아울
러 근대불교사 전공자 김광식(갏光植)은
“선학원은 3·1운동의 영향과 일제의 사찰
정책에 대항하려는 발로에 의하여 1921년
창설되었다.”고(〈한국근대불교사연구〉, 96
쪽) 하였다.
〈조계종사〉조차도“선학원의 창설목적
은 전통 선을 발전시켜, 불조의 정맥을 계
승하고 교리연구와 정법포교를 통하여 불
법을 널리 홍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고(근현대편, 98쪽) 선학원 설립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선학원의 설립은‘민
족불교’의 회복과‘전통불교 수호’를 표방
하고 있었음을알 수 있다.
선학원의 설립은 사찰령 공포 이후 우리

불교계가 보여주었던 총체적인 모순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사찰령 이후
설립 이전까지의 주지전횡과 대처식육, 전
통 선교학(禪敎學)의 침체 등 불교계의 총
체적인모순은표류의연속이었다.
사찰령 이후 본산의 주지의 권세는 실로

대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총독이 인가하는
주임(奏任)의 지위에 오르고, 총독관저에
초대받고, 총독부의 공식연회에 종교계 요
인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날개를 단 형국
아니었겠는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불
교의 전통인 양법미제(겵法美制)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른바 16세기 영국의 금융가
토마스 그레샴(Thomas Gresham)이 제창
한“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
逐)”하는 형국이시작된것이다.
전통적으로 주지를 정하는 절차와 공의

제도(公議制度)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오
랜 기간 동안 사찰에서는 주지를 정하는
방법으로 스승이 제자 중에서 적임자로 인
정되는 자를 선발하여 후보로 정하는‘사
자상승(師資相承)’의 경우와 해당 사찰이
나 혹은 본 말사에서 법맥(法脈)을 이은 스

님들이 서로 협의하여 그 중에서 대중이
지지하는 자를 후보로 정하는‘법류상속
(法類相續)’의 방법이 있었다. 아니면 전혀
법맥이 같지 않지만, 학덕(學德)이 높은 이
를 초빙하여 주지를 맡기는‘초대계석(招
待繼席)’의방법을선택하였다.
한편 큰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든 일

을 산중의 장로와 각종 소임을 가진 스님은
물론, 산중의 비구들이 공론하여 결정하는
‘산중공사(山中公事)’라는 공의(公議)제도
가있었다. 때문에주지나소임을가진소수
의 스님들이 전횡(專橫)을 하거나 사사롭게
사찰의 일을 도모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찰
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사법(寺法) 등을 근
거로 임명된 주지는 그 권한이 막강하였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하여 사양했던 모습이
나 공의제도에 의거한 일처리는 이제 무의
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일부 소임
자나 주지가 독단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
는주지전횡시대가되어버린것이다. 
더욱이 당시 불교계에 불어 닥친 왜색화

의 경향은 한국불교가 지닌 독자성을 여지
없이 짓밟아 버렸다. 한국불교의 일본화가
시작된 것이다. 사찰령 역시 초기에는“대
처식육(帶妻食肉)하는 자에게는 비구계를
불허(겘許)하며(사법 58조)”“처자를 사찰
안에 살게 하거나 여인을 절 안에 살게 한
자는 근신의 징계에 처한다.(사법 85조)”고
했다. 논리대로라면“비구계를 갖춘 자만
이 본말사의 주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면서 사법의 개정을 인가해달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1926년
대처식육을인가해주었다. 
1937년 정초 신년하례 차 총독부를 방문

한 31본산 주지에게 미나미(南次걏) 총독
이 전임 총독 데라우치의 공덕을 찬양하자
만공스님이“데라우치 총독은 승려에게 취
처(娶妻)를 하게 했으니 지금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가 있는 그를 천도하

는 것이 데라우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당시 불교계에 만연된 폐해의 심
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백양사(白
羊寺)의 만암(曼庵)스님 역시 법당에 정법
중(正法衆)과 호법중(護法衆)이라는 표찰
을 써 붙여 무처승(無妻僧)과 유처승(有妻
僧)이별도로앉도록구별하였다. 

현금(現今) 조선 승려로 축처(畜妻)하고
고기 먹는 자가 사원을 장악하고 있어 수
행납자와 나이 많은 납승(衲僧)은 자연히
내쫓기게 되어 울며 방황하게 되었다. 그들
은 어디에 안주하겠는가. 축처하고 고기 먹
는 것을 엄금하든지 아니면 계율을 지키는
납승에게 몇 개의 본산을 나누어 주어 유
처승과 무처승의 구별을 조야(朝野)의 대
중이 함께 알도록해달라.

백용성(白괟城)·김남전(갏南泉) 등 127
명의 선승(禪僧)들이 1926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독부에 진정하여 제출한 건
백서(建白書)의 내용이다. 이들은 당시 불
교계의 상황을“오늘 출가대중으로서 청정
한 사원에서 아내를 거느리고 고기를 먹으
며, 자녀를 키워 도량을 더럽히고 참선과
염불과 강당을 전폐(全閉)케 함은 불가(佛
家)의 대적(大賊)이라 할 것이다.”라고 한
탄하였다. 
“동경 유학생의 역사가 이미 오래였지
만, 업(業)을 마치고 돌아 온 자들 중에 취
처(娶妻)를 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
다.”고 한 남해생의 글에서도 당시 대처식

육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
〈불교〉지에 실린 박경응(朴鏡應) 스님의
지적은더욱 신랄하다.

경문을 외던 강학자(講學者)의 입은 개
조·혁신·활동 등 온갖 시대적 술어를 부
르짖고, 가사를 걸치던 비구승의 몸은 신식
하이칼라 양복을 입고, 주장자를 잡던 선사
의 손에는 물 건너 온 스테이크가 잡혀 있
고, 인도식 비로관(毘걚冠)을 높이 쓰던 운
수객(雲水客)의머리위에는중절모를쓰고
있어 모든 것이 외관상으로는 완연히 신불
교 교단을 건설하는 듯한 감이 넘쳤다. 그
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취할 것이 없
이 안으로 퇴폐하고 기강만 풀렸을 뿐 공허
하게된것은이무슨진리의반역인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상황을 그대로 보
고 있는 듯하다.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불
교였고,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천태만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막상 스님들의 도
성출입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갈 곳을 바라
볼 수 없었으니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에
나라는 넘어갔으니 부여잡을 것이라고는
없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
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었지만, 이승
에서 달콤한꿈에 취해있었다.

지금이라고 전문 강원(講院)이 없는 것
은 아니요, 땔감을 지고 스승을 쫓는 학인
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슨 까
닭인지 강당이라는 그 곳에는 쓸쓸하고 적

막하기가 찬바람 부는 빈들과 같이 아무
화기애애한 맛을 발견할 수 없이 그저 기
계적인 것 같으며, 강학을 하는 학인들도
아무 용기 없이 그저 두 어깨가 처지고 마
치 도살장에 들어온 소처럼 낙오의 한숨만
으로 일종의 밥을 구걸하는 나그네요, 낭만
적이고 이름만으로 허송세월하려는 것은
통계수자가증명하는바이다.

최기정(崔其正)이 묘사한 1920년대 전통
강원의 상황이었다. 용맹정진의 치열한 구
도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한 학인
들만이허송세월하고있었다는것이다. 
이와 같은 당시 불교계의 혼란한 상황에

서 선학원의 창건상량문(創建上樑文)은
“세상의 이치와 인심(人心)이 점차 복잡하
여 교리와 종지의 선전이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각종 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으며, 불자(佛子)들이 책임감을 절감
하고 금강신(金剛心)의 서원을 함께 세운
지 수 십 년 만에 결실을보았다고하였다. 
결국 선학원의 설립은 당시 불교계에 진

행되고 있었던 모든 부패와 모순을 극복하
고쓰러진불조정맥(佛祖正脈)을바로세우
는데 있었다.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하는
선방(禪房)’은 이렇
게 해서 태어났다.
저 엄혹한시절에불
가능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실현하기위
해진력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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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선임연구원)

민족불교 성지선학원을 되짚다
⑧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동향 선학원, 모순의시대넘기위한자구책

2007년10월19일봉암사에서열린‘봉암사결수60년기념법회’의모습. 승가공동체의수행종풍을복원한봉암사결사의정신은이미선학원건립당시부터면면히이어지고있었다. 

백용성스님이 당시 불교계의 대처식육 금지를
조선총독부에 요청했던 건백서(建白書). 당시
한국불교의상황을그대로보여준다. 

사찰령이후본사주지

권력독점…공의제붕괴

가사대신양복과중절모

선사의손에는스테이크가

대처식육, 비승적삶야기

민족·전통불교의회복

표방하며선학원건립

보 시
현대불교신문사와삼환양초는「불기 2557년부처님오신날」
을맞이하여양초를무료로보시합니다. 
이초는불기2557년부처님오신날을기념하는육각초 (길이
45Cm, 판매가25,000원상당)입니다. 

전국사찰에한하며, 선착순500여사찰에보내드릴예정입
니다.

신청방법은팩스주문만받사오며, ‘제목양초보시’,‘받으실
사찰주소’‘전화번호’를기입후현대불교신문사또는삼환양
초팩스로보내주시면됩니다.  

단, 택배비는받으시는사찰에서지불하셔야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 현재 남은 수량 228셀

신청 : 삼환양초 FAX 031)766-8242  /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6 

산하대지 온 천지가, 심지어는 한 송이 풀꽃마저도 법을 노래하지 않은 적이 한시도
없건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눈 뜬 장님마냥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바세계를
힘겹게 건너가고 있으니, 자기 등불을 이미 밝힌 불자는 깨어 있음의 기쁨으로 종을 치고
북을 쳐서 세상을 향해 돌이키라는 외침을 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곧바로 그것이 허물이 됨을 알면서도 말과 글을 쉴 수 없는 까닭은
이미 원만구족해 있는 우리안의 佛性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에서는 우리 안의 불성을 깨우고
자극하는 법문집이나 에세이, 구도기 등, 모든 형태의 佛書를
기획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출판의 대외여건상 초기에는
저자가 일정 부수를 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
지만, 광고와 인터뷰 기사 등으로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독자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 에는 소정의 인세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단행본 출판은 현대불교와 상의
하여 주십시오.

현대불교가 진리의 법문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문집, 주제가 있는 에세이집, 구도기, 자연치유 경험담, 여행기 등

(문의 : 02-2004-8213, 010-7755-2261)  현대불교


